
희망을실천하는 2005년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새로

운시작을할수있느냐의위험한기로에

서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관계와,

경제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동향에 따라

한국사회전체가영향을받고있기때문

입니다.

의료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으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려는 관련

직역들의 끊임없는 시도와 경제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심각한 간섭으로 인해 노예적 삶을

강요받고있기때문입니다.

이런현실은하루아침에해결되지않을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사협회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

부, 국회등의정책결정기관들과정책적대화를가능하게

하기위한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2005년에는 이런 노력을지속함과동시에구체적인정

책개입을통한제도변화를반드시이루어낼것입니다.

의사협회의목표는확고합니다.

의사들을 믿고 그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만이 국민건강

을보호, 증진하기위한최선의선택이기에의사들의자율

성을확보하는것이바로우리의목표입니다. 

2005년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자율성을제도적으로확보하기위한노력을할것입니다. 

치명적으로의사들의자율성을제한하

는급여라고하면서돈은안내고가격만

통제하는 100/100과 같은 제도를 반드

시 철폐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

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이루어 내

겠습니다.

또한의료일원화를통해진단과치료의

근거를과학적으로입증하지못한전통의

료를과학적으로발전시키고자합니다. 

더불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

은치료법의위험성을국민들에게홍보함으로써국민들의

생명과건강을지킬수있는유일한대안으로의현대의학

을확실히자리매김할것입니다.

2005년은희망을하나씩실천하는해가되도록할것입

니다.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에 대비하여 한국 의료의 경쟁력

을강화시키고제도또한선진화시키기위해노력할것입

니다. 또한국민들의높아진요구수준에맞게 1차의료의

기능을새롭게정립하기위한제도연구를시작할것입니

다. 한국 사회 10년 후의의료시스템을준비하고그에맞

게회원들이대비할수있도록청사진을제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2005년은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위한 실천의 해가 될

것임을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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